
[보도 참고자료] 쿠팡 고양 물류센터 오늘 재가동
2020. 6. 12.

최초 확진자 1명 외 1601명 검사 결과 추가 확진 0명
수차례 정밀방역 후 보건당국 확인 완료

2020. 06. 12. 서울 — 쿠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1명이 발생하여 폐쇄했던 고양 물류센터를 12일 재
가동한다.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확진자 발생 후, 쿠팡은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물류센터 근무자 등 접촉자 160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으로 판
정되어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한편, 지난 5월 28일 쿠팡 고양 물류센터의 사무직원 1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되어, 쿠팡 측은 즉시 해당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매일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재가동을 앞둔 지난 9일에는 대규모 인력과 전문 장비를 투입하여 정밀방역을
마쳤다.

이로써 쿠팡 고양 물류센터는 폐쇄한 지 15일 만에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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